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탄력적…”
동반성장위, 업종별 특성에 따라 판단하기로 … 추진속도 느려 문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7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7월5일에는 적합업종·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어 전체회의에 올릴 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선정기준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판단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

로 판단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 관계자는 “200여건이 넘는 신청업종·품목을 하나하나 따져 적합업종·품목 선정 여부를 가려낼 수 없

다”면서 “쟁점을 몇십개로 추려 논의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 원칙을 정하지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운찬 위원장도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작업 추진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강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대기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을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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